
황사와 비가 연달아 봄날 하늘을 찌푸둥하게 하
더니, 4월 28일 아침은 유난히 화창하다. 바쁜 일상
에서 탈출해 모처럼 고요한 산사에 주석하는 선지
식을 찾아나선 탓일까.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상중
리에 위치한 석남사 가는 길은 313번 지방도로 주
변에 벚꽃이 유달리 환하게 피어 나그네를 반긴다.
이윽고 마둔호수를 지나 상촌마을 뒤에서 산사로
이어지는 길이 보인다. 길옆에는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이 있고, 한껏 푸르름을 자랑하는 봄 풍경이 마
음까지 저절로 맑히는듯 하다.
서운산(547m) 자락에 아늑하게 둥지를 튼 석남

사는 어느 절 보다 편안함을 준다. 쌍둥이 처럼 귀
엽게 서 있는 2기의 석탑(향토유적 제19호)과 무척
정감이 가는 보물 제823호 영산전을 지나 가장 높
은 곳에 위치한 대웅전에 들어가 부처님을 참배한
다. 대웅전에서 산세를 바라보니, 절이 주변 봉우
리에 연꽃처럼 둘러싸여 아늑하게 앉아있는 형상
이다.
조계종 원로의원이자 석남사 회주이신 정무 큰스

님을 친견하기로 한 약속시간이 남아 있어 도량 곳
곳을 카메라의 눈으로 들여다 본다. 가지가지 고운
빛깔의 꽃들과 나뭇잎, 연못으로 구성된 아기자기
한 도량이 불사에 공들인 큰스님의 정성을 가늠케
한다. 특히 금광루(갏光걹)에 쓰여진 한글 주련은
정무 스님이 이 도량에 주석한 포부를 드러내는 듯
하다.
‘서운산 아래/ 금광루에서/ 부처님 광명/ 다시 빛
내리.’
종무소 건물의 주련 역시, 큰스님의 가풍을 단적

으로 표현한 글귀다.
‘우주는 한 집안/ 중생은 한 가족/ 서로 원망 말
고/ 은혜만 갚아라.’
도량은 아담하지만 절 주인의 뜻은 광대하고 실

천행은 깊이가 있음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잠시, 약수터에 앉아 돌 웅덩이 안의 개구리 두 마

리를 들여다 보며‘내가 저 우물 안의 개구리로구
나’하고 생각하고 있으려니, 정무 스님이 공양간에
서 주지스님의 부축을 받으며 거사 두 분과 함께 나
오신다. 인사를 드리니, 큰스님은 영산전 옆에 우뚝
선 부모은중경탑으로 안내한 후 자랑삼아 설명을
하신다.
“이 탑은 세계에서 유일한 탑이여. 옛날에 없던
양식이라 문화재 당국에서 허가를 잘 내주지 않았
지. 용주사에서도 그랬지만, 먼저 탑을 세우고 그 취
지를 설명한 후 허가를 받았지.”
경로효친(敬걛孝親) 사상의 실천이 절실한 말세

중생을 위해 세운 이 새로운 탑이 언젠가는 귀한 문
화재가 될 날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큰스님이 머무는 요사채는 소박하다. 손수 우전

차(雨前굮)를 우려 주시며 노스님은 선다일미(禪茶
一味: 선과 차가 한 맛이다)의 법문을 하신다.
“차는 향과 빛깔과 맛을 함께 음미해야 해. 차의
빛깔은 녹색-황색-적색 순으로 좋지. 차는 혈관에
때 낀 것을 씻어내는 작용을 해. 병은 혈관이 탁해지
는 데서 오는데, 차는 혈관을 맑게 해서 중풍과 같은
병을 예방하지. 몸에 탁한 기운을 씻어내듯이 탁한

마음을 씻어내는 게 수행 아니겠나.”
마음은 본래 물과 같다. 물은 주변 상황에 따라 얼

음이 되기도 하고, 수증기가 되기도 하지만, 물의 본
성은 변하지 않는다. 그처럼 사람의 마음 또한 한결
같이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이것이 곧 불성(佛
性)이다. 물과 같이 변하지 않는 마음의 본성(本性)
을 찾는 것이 수행이다. 그러나 수행은 다음 생을 위
한 것도 아니고 전생의 업을 닦기 위한 것도 아니다.
수행은 바로 지금, 이 순간 궁극적인 행복(열반)을
체득하기 위함이라 하신다.
부처님오신날을 눈앞에 두고 큰스님을 친견했으

니, 부처님 오신 뜻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부처님께서이땅에출현한까닭은무엇입니까?”
“우리가 상실(喪失)한 자아를 찾아주려고 오셨지.

잘 살고 못 사는 것 보다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
는가. 자기를 찾아라. 이 자기가 뭐냐? 이 뭣고?”
정무 스님은 안으로는‘이 뭣고?’화두를 갖고

살되, 밖으로 그 무엇을 구하고 찾는 것은 틀렸다
고 강조한다. 안으로 자성을 찾되 부모와 자녀, 백
성을 위해 사는 것이 부처님께서 제시한 진리라는
것이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놈은 나쁜 놈이여. 그
래서 나는‘~을 위하여 살자’고 말하지. 이웃과 국
가를 위해 살자는 거여. 취미와 오락, 욕망을 쫓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산다면 불자의 길과는 더욱 멀
어지지.”
불교의 목적은‘나’를 찾는 길인 동시에, 모두를

위한 길이란 말씀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한 곳에
치우치기 마련이다. 수행과 보살행을 더불어 실천
하는 것이 불교의 본뜻임을 알면서도 어느새 자기

합리화에 빠진다. 결국엔 불심(佛心)이 아닌 이기심
(괿己心)에 끄달린 삶 아닌가.
“부처님은 80년 세월, 그해 2월 보름까지 걷고
또 걸으셨어. 마지막엔 이렇게 말씀하셨지. ‘아난
아, 수레가 낡았구나. 자리를 깔아라. 이 가짜 육신
을 벗어야겠다.’이 육신을 짊어지고 사는 동안이
자기들이여.”
그렇다면 인생이란 과연 무엇일까? 정무 스님은

“모른다!”이것이 정답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한다.
모르는 것, 그래서 화두의심이 생기고‘이 뭣고?’하
고 참구하는 것이 정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말
씀이다.
“오늘날 정신과학에서는 싯다르타 태자처럼 6
년 만에 불생불멸(不生不滅)의 실상(實相)자리에
들어간 경지는 어떤 사람도 이루지 못한다고 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게 있
어. 싯다르타 태자처럼 그렇게 할 사람도 없고, 그
렇게 할 필요도 없다는 말이지. 싯다르타 태자가
부처님 되는 그 순간, 일체중생이 다 성불했기 때
문이야. 그러니까 행불(궋佛)하자, 부처님 행한 대
로 따라만 가면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나는‘성불
하세요’라는 인사 보다는‘행불하세요’라고 말해.
부처님께서 성불한 내용은 팔만대장경에 이미 다
말했잖아. 우리가 그대로 부처님 정법에 따라 살면
되는 거야.”
이 부분에서 오늘 법문은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여기에 또 무엇을 첨언할 것인가. 그
러나 부처님께서‘일체중생 실유불성(一굷衆生 悉
有佛性)’이라. 모든 중생에게 다 부처의 씨앗이 있
다 해도 진짜로 믿는 불자는 많지 않은듯 하다.
‘아, 저렇게 바보 같은 사람에게, 저 난폭한 사람
에게, 저 형편없는 사람에게, 나같이 나약하고 게
으른 사람에게 무슨 부처의 성품이 있다는 거야.’
라고 늘 사람을 폄하하던 오래된 습관 때문이다.
잘못된 식습관으로 병이 생기듯 잘못된 마음의 습
관, 고정관념과 선입관이 큰 병통이다. 사고방식이
라는 것이 어릴 때부터 꾸준히 길들여온 것이기에
하루아침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예부터 조사
스님들께서‘번뇌가 곧 깨달음’이라 하셨고, ‘한
마음 돌리니 삼계가 열반’이라고 하셨듯이, 깨달
음이란 그래서 의식의 대전환이요 진정한 자기 혁
신이 아닐까.
부처님오신날에 꼭 맞는 법문을 주셨으니 화제

를 돌려 큰스님의 공부과정을 여쭈었다.
“큰스님께 가장 큰 영향을 준 선지식은 어느 분이
십니까?”
“그야 전강 큰스님이시지. 벌써 60년 전 이야기
야. 고향인 군산 은적사에 전강 스님이 주석할 때
뵙게 되었지. 전강 스님은 판치생모(板齒生毛: ‘달
마 대사가 서쪽에서 온 뜻’을 묻자, 조주 선사가
‘앞 이빨에 털이 났다’고 답한 공안) 화두로 참 자
아를 찾으라고 가르치셨어. 참선은 의식집중을 통
해 5식(識)-6식-7식-8식을 차례로 투과(透過)할
수 있는 대단한 방법이야. 부처님도 죽음직전에서
우유죽을 드시고 살아나셨듯이, 의식의 죽음과도
같은 제8식인 아뢰야식(阿賴耶識)을 투과하는 것

정무 스님은 … 1931년 전북 군산에서 출생했으며, 전북대 수의학과 졸업 후 고등학교 국어교사를 했다.
1958년은적사에서전강스님을계사로사미계를, 1965년범어사에서동산스님을계사로비구계를수지했
다. 김제부흥사등제방선원에서정진했으며, 조계종중앙종회의원, 용주사ㆍ신륵사ㆍ영월암주지, 한국대
학생불교연합회지도법사를역임했다. 포교활성화에기여한공로로1977년종정표창을받은데이어2007
년포교대상을받았다. 2007년조계종원로의원에선출됐으며, 이듬해조계종최고품계인대종사를품수했
다. 현재석남사회주로주석하며출ㆍ재가교육에심혈을쏟고있다.

16 제 834 호2011년 5월 4일수요일 / 불기 2555년 선지식을 찾아서

“부처님오신날 모두 성불했으니 행불(궋佛) 합시다”
조조계계종종 원원로로의의원원,, 안안성성 석석남남사사 회회주주정무 스님

서운산 자락 아늑히 둥지튼

석남사에는 부모은중경탑 있어

경로효친 절실한 말세 위해 세워져

부처님은 우리의‘자아’찾아주러와

불교의 목적은‘나’를 찾는 길

불심 아닌 이기심 경계해야

인생은 모르는 것이 당연해

몰라야 화두의심 생기는 법

‘이뭣고’참구가 정답가는 지름길



이지. 이런 점에서 참선은‘죽음 연습’이라고도 할
만하지.”
정무 스님은 전강 스님의 법제자로서 인천 용화

사에 주석하는 송담 스님과는 절친(切親) 중의 절친
이다. 두 분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은적사에서 전강 스님을 처음 뵈었을 때 나는
군산의 야간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막 송담 스님이 10년 묵언(默言)을
마칠 때 였어. 나만 보면‘아~ 이 선생이 빨리 머리
를 깍아야 할텐데…’하시는 거야. 송담 스님, 능파
스님과는 그 때 한창 어울려서 경치 구경도 하고
수행도 하며 지냈지. 그뒤 출가를 하게 된 과정도
전생에 하던 일 계속 하는 것이라 절로 절로 이어
진 것 같애.”
강산이 여섯 번 바뀌는 세월이 흐른 뒤 송담 스님

은 한국의 간화선을 대표하는 선지식이 되었고, 정
무 스님은 원로의원이자 대종사로서 조계종의 포교
방향을 제시하는 지남(指南)이 되었다. ‘왕대 밭에
서 왕대 난다’는 속담 처럼, 근현대의 대표적인 선
승(禪僧)인 전강 스님 문하에서 걸출한 고승들이 배
출된 것이 어찌 우연이겠는가.
석가모니부처님이 깨달은 날 일체중생이 함께 성

불했으니‘날마다 부처님오신날’이건만, 모양과 개
념에 집착하는 중생에게는 4월 초파일이란 기념일
이 소중하지 않을 수 없다. 불자들에게 당부하실 말
씀을 여쭈었다.
“스님은 스님 노릇, 신도는 신도 노릇, 부모는 부
모 노릇, 자식은 자식 노릇 잘하면 돼. 그러려면 종
교가 타락해 성인의 본뜻을 등지고 형식적으로 신
앙 하는 것을 자각하고 개선해야 되겠지. 예를 들어,
사람에 따라 등값을 따로 매긴다면 등장사나 다름
없자나. 시주돈이나 천도재 비용도 마찬가지야. 나
는 중이 되고 난 뒤‘시주 하라’한 적도 없고, 등값
을 매긴 적도 없어. 내가 용주사와 신륵사를 비롯해
다섯 군데의 주지를 했지만 불사금으로 힘든 적이
없었어. 돈이 있다면 쓰고 남은 돈으로 불사도 하고
이웃도 도우면 힘들 일이 없지.”
정무 스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인생을 사는

이유를‘빚 갚으러 왔다’고 하신다. 빚은 은혜와 원
수 두 가지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 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마치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하나이자
둘이다. 늘 정신 바짝 차리고 살 수 밖에 없는 이유
다. 정무 스님이 선물로 주신〈인생 졸업장〉이란 저
서 뒷표지의 글귀가 더욱 사무친다.
“이 세상 어떤 사람이 가장 거룩합니까? 없다. 단,
거룩한 삶만 있을 뿐이다.
이 세상에서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남들을 행

복하게 만들어 주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누가 건강한 사람입니까?

바르게 사는 사람. 산삼을 먹
는 사람 보다 산삼을 캐는 사
람이 건강하다.”
큰스님 친견이 봄나들이처

럼 흥겨운 하루다. 남쪽에서
저절로 훈풍이 불어오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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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자기 노릇 잘합시다

갈증을 느끼고 있는 대지에 봄비가 한 보지
락 내렸다. 이제 저 대지 위에 농부의 손길이
부산해질 것이다. 이런 농번기가 되면 미랭시
(未冷尸)라 하더라도 일손을 거들고자 이랑에
씨를 넣거나 아니면 밭두렁이나 논두렁에 앉아
작은 참견이라도 할 것이다. 배주룩이 나온 싹
들은 그 푸르름을 더할 것이고 농부들의 흥겨
운 메나리는 일손을 한층 재촉할 것이다. 메나
리는 아마 어느 농부의 시름도 모두 싣고 허공
에 훨훨 날려버리고 말 것이다. 인간의 애환이
나 시름 따위를 선별하지 않고 포용하고 받아
들이는 허공에게 관용의 미덕을 배운다.
아마 부처님은 저 허공과 같이 중생에게 분

별심 없는 자비의 손을 덥썩 내밀었다. 그 위대
한 손길이, 숨결이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부처
님오신날이 다가왔다.
도심에는 온통 연등을 밝혀 성인의 탄생을

찬탄하고 있다. 도심에 뒤질새라 심산유곡에도
어김없이 가지가지의 등으로 장엄한 풍경은 극

락세계가 여기가 아닐까 할 정도이다. 불교를
상징하는 꽃이라면 단연 연꽃이다. 이 연꽃은
고대 그리스에서는 망우수(忘憂樹)라고 했다.
근심·걱정을 모두 잊는다는 초목이란 말이다.
그들은 연꽃 열매를 먹으면 행복하고 안락하며
황홀경에 빠진다고 하였다.
북방불교에서 연꽃은 원형의 꽃으로 표현한

다. 그러나 불경에 나오는 연꽃은 타원형을 한
수련(睡蓮)으로 묘사되고 있다. 고대 인도에서
는 이 연꽃을 아주 중요시하며 비쉬누신 배꼽
에서 생겨난 연화 속에 범천(梵天)이 있어서 만
물을 창조한다고 했다. 극락세계는 연화세계와
동일한 말이다. 극락을 Sukhavati 라고 한다.
Sukh는‘행복해 하다’는 동사에서 Sukha 라
는 명사가 되었다. Vati 는‘아미타 부처님이
있는 하늘나라’를 가리킨 말이다.
연꽃은 일반적으로 네 종류를 말한다. 홍련

화(padma)·청련화(utpala)·적·백련화
(kumuda)·백련화(pundarika)이다. 광명진언
가운데 마니빠드마(manipadma)가 나오는데
마니는 진주, 보석의 뜻이고 빠드마는 홍련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주와 같은 연
꽃 ’이 라 는 말 이 다 . 〈 묘 법 연 화 경 〉을
Saddharma-pundarika-sutra 라고 한다. 〈법
화경〉에서 연꽃은 백련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이 교화하는 세

계를 비유하여 Sakyamuni-sampresita 라고
한다. Sampresita는‘소집하다’, ‘초청하다’라
는 뜻으로‘부처님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초청하고 소집한다’는 말이다. 연꽃은 진흙 속
에서도 물들지 않음을 비유하여〈법화경〉이나

〈화엄경〉등에서 곧잘 비유로 들고 있다.
전주 덕진공원 연못에 연꽃이 한창일 때면

찾곤 한다. 기분 좋게 거닐다 보면 그 좋던 기
분이 정지되고 만다. 왜 저런 심술을 지닌 사
람이 있을까. 담배꽁초를 버릴 곳이 그리 없어
서 연잎에 버렸단 말인가. 이런 군상과 같은
시대에 같은 공간에서 호흡하고 있다는 현실
에 무기력함을 느끼게 된다. 그 뿐이랴. 동전
을 품고 있는 잎을 보고 있노라면 평온했던 마
음에 이내 구김살이 가고 만다. 아마 실험정신
이 강한 사람의 소행일까. 진흙 속에서도 물들
지 않는 연잎이니 만인이 추구하는 돈 마저도
거부하는지 실험해 본 결과인지 모를 일이다.
액체와 쇠붙이의 속성은 영 다른 것이니 제발

그런 무모한 짓은 꼭 사라져야 할 일이다. 공
공장소에서 담배 피우는 것만으로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인데 푸르름을 뽐내고 있는 연
잎에 왠 담배꽁초란 말인가. 제발 그대의 손을
멈추시오.
인간의 본질은 충고 정도로는 변하지 않는

모양이다. 그러니 부처님은‘침묵하라’고 하였
고‘명상하라’고 하였다. 침묵을 통해서 인간
본성을 반조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명상을 통해
잠자는 자아를 발견 하라는 것이다. 세상에 초
매(超邁)한 재주를 지닌 사람이 몇이나 되랴.
모두 정진에 따라 우등과 열등이 드러나는 것
이다.
해와 달과 별들이 세상을 밝게 비추고 그 빛

은 장애됨이 없듯이 우리 삶도 공명정대하길
바라며 세사에 시달려도 연꽃과 같이 물들지
않는 삶을 살고자 발원해 본다. 연꽃등 아래서.

인간의 본질은 충고 정도로는 변하지 않아

침묵 통해 반조하고 명상 통해 자아 찾아야

연꽃등 아래서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글ㆍ사진=김성우(비움과소통대표ㆍ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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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선학과교수

※3만원이상구매시사은품(휴대용알갱이자죽염10g)증정. 

주주문문및및상상담담 :: 016-823-0483
경경북북영영덕덕군군지지품품면면속속곡곡동동5544번번지지 wwwwww..mmssjjyy..ccoo..kkrr

‘적하수오’
묘 목 분 양

■문의 : 010-8442-4444(상담) / 010-3534-8366(농장)

■묘목재배농장 : 충북 괴산군 청천면 관평리 176번지

우리 몸 최고의 보약인 적하수오 묘목을 분양합니다.
스님들께서는 사찰을 운영하시면서 적하수오 재배시
최고의소득작물로수익을거두실수있으며, 또한불자님
들께서도 재배하실 수 있는 부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수오 된장, 간장 등 하수오를 사용하여 만드는 법도
전수는 물론, 농약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재배를할수있는노하우(방법)도 전수해드립니다. 

묘목재배시판매가불안하신분에
한하여계약재배가능합니다. 

3.3㎡(1평) 10만원 확정 매입 해 드립니다. 

적하수오

생명에너지를
굳건히지키면
약이입에이르기전에
병이낫는다

환인동요가마을

민속죽염 2233년년전전통통
조조상상의의 얼얼과과 혼혼이이 담담긴긴
우우리리 민민족족의의 대대표표죽죽염염

99번번구구운운
가가 루루자자죽죽염염 112255gg 2277,,550000원원
가가 루루자자죽죽염염223300gg 5500,,000000원원
알알갱갱이이자자죽죽염염112255gg 3300,,000000원원
알알갱갱이이자자죽죽염염 223300gg 5555,,000000원원

22번번구구운운
보보급급형형민민속속죽죽염염 550000gg  1100,,000000원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5만원미만은배송비3천원적용. 

인체건강의4대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질 좋은
소금“자자색색죽죽염염은총아홉번의가열과정을거쳐독성의완전제거
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
에의한용융과정을거쳐탄생된품질이가장우수한죽염입니다. 
이죽염은다음과같은기능이있기에일반인및환자들에게
꾸준한섭취를권장할수있는좋은식품이라할수있습니다.

1. 강한해독작용을하며간기능을좋게한다.  
2. 소염작용을하며잇몸과치아를튼튼하게해준다.
3. 위장을튼튼히하며식욕을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체질개선에도움을준다.

※죽염을꾸준히섭취하시면인체의자가면역력이높아져
감기등기타질병예방에크게도움이됩니다.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슬라브,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A

서서울울··경경기기 :: 0022))445566--88883311
강강원원도도 :: 001199--339966--11111100
충충청청도도 :: 001100--88667744--22335577
경경상상도도 :: 001100--99119900--33335500
전전라라도도 :: 001111--224488--66229988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새는지붕”때문에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해야하는데돈이걱정되십니까?

가장싸게시공해드립니다
자! 이제칼라강판으로해결하세요!!

가장저렴한가격에제일튼튼하고예쁘게단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어디서나출장시공해드립니다)

초파일법회안내
77조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78대대원 문재현 전법선사님 법문

일시: 불기3038년5월10일(음4월초파일) 오전10시30분
장소: 국제 정맥선원
주소: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140번지
전화: 031)531-8805 / 010-6431-8805
교통: 홈페이지 www.zenparadise.com 참조

www.zenparadise.com

국제 정맥선원 대웅전


